
opusdei.org
"새해, 새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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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예수님께서 저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며칠 전 희망의 희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이들이 성문을 통과하며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으로 현실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께서 상기시켜 주신 바와 같이, 희년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우리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재발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강론, 2026년 1월 6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 결코 싫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약함을 느끼거나 주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의식할 때에도,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한때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며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제안하셨습니다: 새해, 새 투쟁. 성덕은 "우리에게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려고 영웅적으로 노력하는 데" 있지만, "우리가 결점을 가진 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담금질”, n. 312).
단 한순간에 삶을 바꾸려는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올라가려는 노력"에 인내하며(“그리스도는 지나가신다”, n. 75) 투쟁하려는 열망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희년 중에 재발견했고 우리 삶을 특징짓기를 바라는 희망은 전달되도록 불리움 받은 선물입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신실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박하고 가까이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매 순간 주님께서 동반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생겨나는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로마에서 가질 두 차례의 업무 및 양성 회합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1월에는 모든 지역의 지부장들과, 2월에는 여자 지부장들과 회합을 가질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푸스데이 100주년을 향해 가는 앞으로 몇 년간의 사도직 우선순위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맙시다.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축복하는 아버지 페르난도.
로마, 2026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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